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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의 예언변인들: 

종단적 접근

이 지 연 곽 금 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아동초기 정서조절과 공감의 발달을 예측하는 아동의 발달 영역들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확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6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발달을 측정하

였으며, 5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및 공감능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3세 때 아

동의 언어능력은 5세 때 정서조절을 그리고 3세 때 자조능력은 5세 때 공감능력을 예측하였다. 둘째, 어머

니의 양육태도는 장단기적으로 아동의 정서발달에 다른 영향을 주었다. 3세 때 어머니의 무관심이 그리고 

5세 때 어머니의 애정과 통제가 5세 때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발달 특성들 간 상호관련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이는 장단기적인 차

이와 관련해 논의되었다.

 

주요어: 정서조절, 공감, 양육태도, 언어, 자조

정서조절과 공감은 사회적 적응과 관련이 있다. 

정서조절을 잘 하는 아동은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내면화 문제 행동이나 외현화 문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적다(Denham, Blair, DeMulder, Levitas, 

Sawyer, & Auerbach-Major, 2003; Eisenberg, 

Cumberland, Spinrad, Fabes, Shepard, & Reiser, 

2001; Granziano, Reavis, Keane, & Calkins, 2007). 

반면에,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조절 능력이 낮으면 

많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적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

이고, 공포에 대한 조절 능력이 낮으면 내면화 문

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Rydell, Berlin, & 

Bohlin, 2003). 

정서조절이 주로 자신의 정서와 관련된 행동이

라면, 공감은 타인의 정서에 대한 반응이다. 공감

은 특히 도덕성(Hoffman, 2001), 이타행동(전병성, 

2002; Eisenberg & Fabes, 1991), 친사회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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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진, 1986; Eisenberg & Fabes, 1991), 또래수

용(이성진, 2004)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정

서에 대한 조절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공감 능력

은 아동의 사회적 발달과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조절발달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아동의 사회적 적응 혹

은 부적응 문제들과 관련된다. 정서조절을 잘하지 

못하거나 정서표현에서 부정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행동, 또래 문제, 그리고 이후 정신병리적 문

제들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Calkins, Gill, 

Johnson, & Smith, 1999; Eisenberg et al., 2001; 

Keenan, 2000). 반대로 정서조절을 더 잘하면 학업

(Gumora & Arsenio, 2002; Howse, Calkins, 

Ansstopoulos, Keane, & Shelton, 2003)이나 사회

적 기술이 더 뛰어나다(Keane & Calkins, 2004). 

다시 말하면, 정서의 부정성과 불안정성은 부적응

적 특성을 반영하고 정서조절은 적응적 특성을 반

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둘은 서로 부적 상

관을 보이지만 독립적인 차원으로 작용한다(Shields & 

Ciccetti, 1997). 따라서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이해

하려면 정서 표현에서 부정성과 정서조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서조절은 생의 초기에 시작된다(Kopp, 1989). 

초기 정서조절은 발달의 총체적(holistic)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각-인지-운동 능력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Kopp, 1989). 생후 1세 이전에 이미 

울음이나 미소를 통해 타인의 행동을 유발함으로

써, 혹은 주변의 물건(예, 장난감)을 조작함으로써 

자신의 정서를 조절한다. 이후 2-6세가 되면 아동

들은 무서운 사건으로부터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

거나, 불쾌한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 유쾌한 생각을 

하거나, 보다 만족스런 방식으로 스트레스의 원인

을 재해석함으로써 불쾌한 정서적 각성에 점차 더 

잘 대처하게 된다(Thompson, 1994). 특히 4-6세 

아동들은 외현과 실제 간을 구분(Friend & Davis, 

1993; Saarni, 1979)하고 정서통제 목적에 대한 이

해(Gnepp & Hess, 1986)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면서(Harris & Gross, 1988), 내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와 외적으로 표출하는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

할 수 있게 된다. 

공감발달

공감은 타인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정서적 반응

으로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Baron-Cohen & Wheelwright, 2004). 공감은 누

군가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게 

하고,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을 예측

하고, 그들의 정서를 경험하게 한다. 간단히 말해 

공감은 우리가 타인을 돕고 타인을 해치는 것을 

막아주는 세상의 접착제(glue)이다(Baron-Cohen 

& Wheelwright, 2004). 

공감능력은 생의 초기부터 나타난다. 예를 들면, 

신생아들도 다른 신생아의 고통스런 울음에 대한 

반응으로 울거나, 혹은 18개월 영아도 도움행동을 

동반한 공감적 반응을 보였다(Thompson, 1987). 

이후 아동초기에는 타인의 슬픔이나 분노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이 시기 아동들은 자신의 

부모를 잃어버린 것 같은 섬세한 정서들을 분명하

게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슬퍼 보이는 남아

를 묘사한 책을 보면 ‘그는 슬퍼. 그의 아빠가 집

에 오면 그는 행복할 거야’라고 말한다. 또한 이 

시기에 발달하는 ‘마음이론’은 정서조절 뿐 아니라 

공감의 기초가 된다. 아동들은 동일한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감정들을 유발할 수 있음을 깨닫



이지연, 곽금주 / 5세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의 예언변인들

- 87 -

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특별한 상황에서 

느낄 감정들을 판단할 때 또 다른 사람의 소망

(desire)을 고려할 수 있다(Harris, Johnson, Hutton, 

Andrews, & Cooks, 1989).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적 표현을 통제할 수 있으며, 표출된 정서를 

반드시 느낀 것은 아니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을 때조차 소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Astington & Gopnik, 

1991). 

정서발달의 상호관련성

발달은 총체적(holistic)인 특성과 개별적인

(modular)인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 총체적 관점

에 따르면, 발달의 모든 영역은 서로 상호의존적이

며 다른 영역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이 어떤 영역의 발달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이와 더불어 각 영역은 다른 영역들

과 독립적인 하나의 모듈(module)로서도 발달이 

진행된다(Shaffer & Kipp, 2007). 따라서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의 고유한 발달 뿐 아

니라 다른 영역들과의 관련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Kopp(1989)은 정서조절은 다른 모든 발달적 변

화를 반영(mirror)한다고 하였다. 즉 인지적 변화

와 신체운동적 변화는 정서조절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울음과 어머니의 등장, 그

에 따른 위로 간의 연합을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타인을 의도적으로 이용하

게 하고, 물건을 조작하는 것을 통한 즐거움은 자

신의 불쾌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방

식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한 영역의 발달은 다른 영

역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언어발달

언어와 정서조절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언어와 정서조절 간의 관련성

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정서단어와 정서이해에 

관한 연구들(Ridgeway, Waters, & Kuczaj, 1985; 

Saarni, 1999)에서 2-4세 어린 아동들도 정서 단어

를 사용하며 이 기간 동안 단어의 수가 상당히 증

가한다. 아동이 정서 단어를 습득했다는 것은 단지 

단어를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정서의 원인과 결과

에 대해 배웠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정서 단어를 

많이 아는 아동은 정서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Hughes & Dunn, 1998). 또한 정서

이해와 정서조절은 서로 관련이 있었다(Eisenberg, 

Sadovsky, & Spinrad, 2005). 정서어휘와 정서이해 

간의 관계성과 정서이해와 정서조절 간의 관련성

을 토대로 언어와 정서조절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

로 추정할 수 있다. 보다 직접적인 증거는 일반 언

어능력과 정서조절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들

이다(Kopp, 1989). Kopp(1989)은 언어기술은 아동

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는데 중요한 도구라고 

제안했다. 어린 아동들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수단

으로서 언어를 사용한다. 특히, 아동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혹은 정서를 관리

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에 대해 배우기 위해 언어

를 사용한다. 이런 관점에서, 학령전기 아동들의 

언어기술은 정서조절 책략 중 하나인 좌절 상황에

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능력과 정적 상관

이 있다(Stansbury & Zimmermann, 1999). 덧붙여, 

언어 손상은 남아들이 정서조절에서 겪는 어려움

과 관련이 있다(Fujiki, Brinton, & Clarke, 2002). 

정서조절과 언어는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조절을 더 잘하는 아동은 사회적 환경에서 타인들

로부터 더 복잡한 언어를 끌어내기 때문으로 해석

되었다. 예를 들면, 성인들은 조절을 잘 하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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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주목을 잘 하고 언어기술에서 향상되었다고 

지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언어와 정서조절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같은 연령에서 측정된 

상관연구로서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제약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단적 설계는 이 둘의 관

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체운동발달

아동의 초기 발달에서 신체운동 발달 자체는 많

은 관심을 받았으나, 운동발달과 인지, 언어, 사회

발달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Piaget(1953)가 제안한 감각운동

적 지능이다. 그러나 운동발달과 다른 영역들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최근

이다. Bushnell과 Boudreau(1993)은 운동발달은 지

각적 혹은 인지적 능력과 같은 발달적 기능의 습

득이나 연습을 위한 전제 조건일 수 있다고 제안

하였다. 이 밖에도 자세와 인지발달(Wijnroks & 

van Veldhoven, 2003), 초기 대근육 운동과 작용기

억 및 처리속도(Piek, Dawson, Smith, & Gasson, 

2008), 손가락 사용과 언어(Fenson, Dale, Reznick, 

Bates, Thail, & Pethick, 1994), 운동 협응과 단순

언어장애(Hill, 2001)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이 연

구들은 인지능력은 대근육 운동 능력과 언어능력

이 소근육 운동 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운동발달이 인지나 언어 뿐 아니라 정서와도 관

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정서의 구현

(embodiment)에 관한 연구들이다. 예를 들면, 연필

물기(Strack, Martin, & Stepper, 1988), 몸을 똑바

로 펴거나 구부린 자세(Stepper & Strack, 1993), 

밀고 당기는 동작(Duckworth, Bargh, Garcia, & 

Chaiken, 2002), 그리고 고개 끄덕이기(Tom, 

Pettersen, Lau, Burton, & Cook, 1991)와 같은 동

작들이 정서와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특정 정서와 연합된 행동을 함으로써 그 정서를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타인의 동작이나 

행동을 모방하거나 관찰하는 것은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Niedenthal, 2007). 이런 정서 구현 연구들이 시사

하는 것은 신체적인 동작을 통해 특정 정서를 경

험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동능력은 정서조절과 

관련되는데, 예를 들면 이동하는 능력의 발달은 스

스로 어떤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것을 통해 정서를 조절할 수 있게 해 준다(Kopp, 

1989). 또한 나이가 들면서, 뛰거나 달리는 것과 

같은 이동 능력의 발달은 어머니와 아동 간의 상

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아

동과 어머니 간의 긴장을 유발하고, 이것을 해결하

는 과정에서 아동은 자신의 좌절을 조절하는 방법

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신체운동발달은 정서조절이나 공감과 직간접적으

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정서발달이 언어나 신체

운동 발달과 관련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발

달적 측면에서 이것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발달적 관계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어

떤 한 영역의 발달이 이후 다른 영역의 발달을 어

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3세 아동의 언어와 신체운동발달이 이후 5

세의 정서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봄으로

써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정서조절 및 공감

아동의 정서발달에서 또 다른 중요한 기여 요인

은 부모와 관련된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사

회적 행동은 생의 초기에는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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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형성된다.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가 보이는 태도와 행동은 아동이 학습하는 

대상이 된다(Bandura, 1977). 만일 부모가 아동의 

고통이나 슬픔을 무시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

인다면, 아동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방법

을 습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타인의 슬픔이나 고

통에 대해 알아채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

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조절

과 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정서조절이란 개인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그

리고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정서적 반응을 모니터하고 평가하고 조절하는 능

력이다(Campos, Mumme, Kermoian, & Campos, 

1994; Thompson, 1994). 이런 정의에 따르면, 정서

조절이란 주어진 사회적 맥락 내에서 적응하기 위

해 정서표현과 정서적 각성 모두를 관리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aarni, 1999). 따라

서 정서조절 기술은 부모-자녀 관계 내에서 처음

으로 발달하는 듯하다(Malattesta & Haviland, 

1982). 전형적인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이 정서조

절을 사회화하는 것과 같이, 비전형적인 사회화 실

제(practices)에 노출되는 것은 정서적으로 각성되

는 상황에 대해 비전형적인 반응을 가르치거나

(Cicchetti & Toth, 1995), 혹은 정서적 각성을 관

리하는 방식을 배울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서 아동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어

머니의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아동의 정서

조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Calkins, Smith, Gill, & Johnson, 1998; Shipman 

& Zeman, 2001). Calkins 등(1998)은 어머니의 부

정적 행동은 아동의 정서조절을 저해하지만, 긍정

적 행동은 정서조절과 관련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어머니의 행동이나 태도의 긍정성과 부정

성이 독립차원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양육행동은 어린 아동의 공감적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Zahn-Waxler, Radke-Yarrow, & King, 

1979). 어머니와 아동 간의 조율된 상호작용은 어

머니가 아동의 정서를 공유하고 아동에게서 공명

적(resonant) 정서 각성을 촉진하게 되고, 이것은 

이후 타인지향적 공감반응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Thompson, 1987). 또한 공감을 설명하는 생리학

적 기초로 자주 언급되는 거울뉴런도 사회화 과정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Bauer(2005)는 공감에서 

거울뉴런은 유전자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장비일 

뿐이며, 이것은 개인적·사회적 환경이 아동에게 제공

하는 관계를 통해 발전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동이 

맺는 초기 관계,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Barnett, King, Howard, & Dino, 1980). 

이상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자녀 간의 

관계는 정서조절과 공감 발달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런 관련성을 확장하여, 정서발

달에 미치는 양육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지속되며, 

그 관계가 유지되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종단적으로 실시되는 본 연구는 어머니 양육태도

가 단기적 혹은 즉시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에

서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3세 때의 환경과 발달

본 연구는 3세 때의 환경과 아동발달이 이후 발

달을 예측하는데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

하였다. Caspi, Harrington, Milne, Amell, Theodore

와 Moffitt(2003; Caspi & Silva, 1995)의 연구에서

도 볼 수 있듯이, 3세의 행동적 특성은 이후 청소년

기와 성인기의 성격을 예측하였다. Brooks-Gunn과 

Duncan(1997)과 Hart와 Risley(1995)는 4세 이전 환

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Brook-Gun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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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can(1997)은 4세 이전의 경험은 가족에 한정되

기 때문에 가정환경의 차이는 아동의 발달에 그대

로 반영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3세 때의 환경과 아동의 특성은 이후 발달

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초기 정서조절과 공감을 

예측하는 요인들을 알아보는 것으로, 2가지의 하위 

목표가 있다. 하나는 아동초기 발달 영역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머

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에 미치

는 영향이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

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아

동의 3세 때 사회적, 언어적, 운동적 발달의 특성

이 5세 때 정서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둘째,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3세 때 

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5세 때 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대상 아동들은 한국연구재단의 2005년 중점

연구과제인 [빈곤이 취학전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종단 연구]에 참여하는 아동들 중 일부

였다. 3세와 5세에 모두 참여한 아동 166명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남아가 81명(49%)이고 여아가 85명(51%)이

었다. 5세를 기준으로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

는 38세이고 어머니는 35세였다. 아버지의 25%가 

고졸, 18%가 전문대졸, 39%가 대졸이었으며, 어머

니의 25%가 고졸, 21%가 전문대졸, 43%가 대졸이

었다. 가계수입은 평균 382만원(SD=257.40)이었다. 

측정도구

3세와 5세 때 측정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

머니의 양육태도(PARQ) 

어머니의 양육 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Rohner 

(2005)가 개발한 척도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본 척도는 온정/애정(.80), 공격성/적대감(.65), 

무시/무관심(.52), 거부(.49), 그리고 통제(.56)의 5

개 요인에 대해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29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

는 .63이었다. 

3세 때 측정한 아동발달. 아동발달(K-CDI

아동발달검사)

아동의 발달적 기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Ireton(1992)이 개발하였고 김정미, 신희선(2006a)

이 국내에서 표준화한 K-CDI아동발달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8개 척도 중에서 사회성(.82), 자

조행동(.83), 운동발달(대근육(.84), 소근육(.80)), 언

어발달(표현언어(.80), 언어이해(.79))을 사용하였다. 

김정미, 신희선(2006b)의 표준화 연구결과, 본 척도

의 전체 신뢰도계수는 .95였다.

5세 때 측정한 아동의 정서발달.

➀ 정서조절. Shields와 Cicchetti(1997)의 정서

조절체크리스트(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를 사용하였다. 24문항이며 4점 척도로 구성

되었다. ERC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은 적응적 조절에 

대한 핵심적인 과정으로 유연성, 평정성, 맥락적 

적절성을 측정하며, 부정성(negativity)은 기분의 

변화, 화난 반응, 정서의 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

에서는 24문항에 대한 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23번 문항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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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3세 아동발달과 5세의 정서조절, 공감 간 단계
적 회귀분석

R2 β t

ERC 정서조절

     표현언어 .077 .278 3.701***

EQ

     자조 .052 .229 2.853
**

*** p<.001, ** p<.01

표 1. 3세 발달과 5세 정서조절, 공감 간 상관(n=166)

5세 ERC 5세 

EQ부정성 정서조절

3세 K-CDI

사회성 -.081 .250** .191*

자조 -.029 156* .244**

대근육 -.129 .106 .147

소근육 -.053 .103 .080

표현언어 -.076 278** .229**

언어이해 -.039 232** .163*
** p<.01, * p<.05

정서조절 14문항과 부정적 정서 9문항을 확인하였

다. 정서조절의 신뢰도 계수는 .84이고 부정적 정

서의 신뢰도 계수는 .72이었다.

➁ 공감  Baron-Cohen과 Wheelwright(2004)가 

개발한 공감지수척도(Empathy Quotient, EQ)의 아

동용(EQ-C, Chapman, Baron-Cohen, Auyeung, 

Knickmeyer, Taylor, & Hackett, 2006)을 사용하였

다. Baron-Cohen과 Wheelwright(2004)는 이 척도

를 타인의 정서상태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항목들로 구성하였

다. 그들은 이 두 가지 하위 요인은 서로 다르지만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전체 문항에 대한 총점만을 사용하였다. 27문항이

며 4점 척도였다. 긍정 반응(‘그렇다’)은 정도에 따

라 2점과 1점으로 그리고 부정 반응(‘그렇지 않다’)

은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0점으로 처리되어 27문항

이 합산되었으며 최대 점수는 54점이다. 신뢰도 계

수는 .82이었다.

절차

아동의 발달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2006

년 8-10월(3세)에 1차로 측정되었으며, 이후 2008

년 6-9월(5세)에 아동의 정서조절 및 공감,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다시 한 번 더 측정하였다.

측정을 위해, 3세와 5세 때 각 아동의 가정으로 

인구통계학적인 변인(3, 5세), 양육태도(3, 5세), 아

동발달(3세), 정서조절(5세), 공감(5세)을 측정하는 

체크리스트들로 구성된 설문지가 각 가정으로 발

송되었다. 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후 반송하였다.

결  과

1. 3세 발달과 5세 정서

정서발달의 안정성과 발달 영역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3세 때 6가지 발달적 특성과 5세 

때 정서조절과 공감 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

듯이, 3세 때 사회성과 자조, 표현 언어와 언어이

해는 5세 때 정서조절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사

회성, r=.250, p<.01, 자조, r=.156, p<.05, 표현 언

어, r=.278, p<.01, 언어이해, r=.232, p<.01. 또한 

유사한 관련성이 공감에서도 확인되었다, 사회성, 

r=.191, p<.05, 자조, r=.244, p<.01, 표현 언어, 

r=.229, p<.01, 언어이해, r=.163, p<.05.

3세의 발달이 5세 때 정서조절과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3세 때 발달의 3영역의 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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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세 양육태도와 5세 정서조절, 공감간의 상관

5세 ERC 5세 

EQ부정성 정서조절

3세 PARQ

애정 -.142  .137  .158

적대 .155
* -.152 -.172*

무관심 .160* -.168* -.186*

거부 .193* -.098 -.190*

통제 .129  .004 -.005

총점 .216** -.167* -.207*

*p<.05

표 4. 3세 양육태도와 5세의 정서조절, 공감 간 단계
적 회귀분석

R2 β t

ERC 부정성

   무관심 .036 .189 2.360*

ERC 정서조절

   무관심 .033 -.182 -2.271*

EQ

   무관심 .036 -.190 -2.249*

*p<.05

지 변인들인 사회성, 자조, 소근육, 대근육, 표현언

어, 언어이해를 예측변인으로 5세 때 정서조절과 

공감을 종속변인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3세 때 표현 언어가 5세 때 정서조절의 

예측변인이었다, F(1, 164)=13.697, p<.001, R2=.077. 

그리고 3세 때 자조행동은 5세 때 공감의 예측변

인이었다, F(1, 147)=8.140, p<.05, R2=.052.

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발달

1) 어머니 양육 태도의 장기적 영향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3

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5세 때 정서조절과 공

감 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

시되어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3세 때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5세 때 아동의 정서조절에서 부정성과 정

서조절, 그리고 공감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부

정성, r=.216, p<.01, 정서조절, r=-167, p<.05, 공

감, r=-.207, p<.05.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양육태

도 중에서 적대, 무관심, 거부는 부정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적대, r=.155, p<.05, 무관심, r=.160, 

p<.05, 거부, r=.193, p<.05, 정서조절과 유의한 상

관을 보인 것은 무관심이다, r=-.168 p<.05. 또한 5

세의 공감은 적대감, 무관심, 거부와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적대감, r=-.172, p<.05, 무관심, r=-.186, 

p<.05, 거부, r=-.190, p<.05, 이것은 부정성과 방향

성은 반대이지만 같은 양상이었다.

3세 때 양육태도가 5세 때 정서조절과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3세 때 어머니의 양

육태도의 하위요인 5가지, 즉 애정, 적대감, 무시, 

거부, 통제를 예언변인으로 5세 때 정서조절과 공

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무관심 변인만이 5세 때 아

동의 정서조절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부

정성, F(1, 151)=5.571, p<.05, R
2
=.036, 정서조절, 

F(1, 151)=5.159, p<.05, R2=.033. 둘째, 3세 양육태

도 중 무관심 변인만이 5세 때 공감에 대한 유의

한 예측변인이었다, F(1, 135)=5.058, p<.05, 

R2=.036. 이 결과는 어머니의 무관심은 아동의 정

서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어머니 양육태도의 단기적 영향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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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5세 양육태도, 정서조절, 공감 간 상관 

5세 ERC 5세 

EQ부정성 정서조절

5세 PARQ

애정 -.375**  .386** .371**

적대 .311** -.195* -.253**

무관심 .308** -.314** -.319**

거부 .307** -.122 -.171*

통제 .186* -.172* -.198* 

총점 .315** -.221** -.264**

** p<.01, * p<.05

표 6. 5세 양육태도와 5세의 정서조절, 공감 간 회귀분석

R2 R2 change β t

ERC부정성

   애정 .132 .132 .355 4.834***

   통제 .158 .026 .162 2.212*

ERC정서조절

   애정 .153 .153 -.383 -5.277***

   통제 .174 .021 -.146 -2.016*

EQ

   애정 .115 .115 -.339 -4.170***

   통제 .142 .027 -.164 -2.073*

*** p<.001, * p<.05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5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

도와 5세 때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 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5세 때 어

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은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성, r=.315, p<.01, 

정서조절, r=-.221, p<.01, 공감, r=-.264, p<.01. 특

히 아동의 정서조절 및 공감과 상관이 높은 것은 

애정이었다, 부정성, r=-.375, p<.01, 정서조절, 

r=.386, p<.01, 공감, r=.371, p<.01. 이 결과는 어머

니의 따뜻하고 애정어린 태도가 학령전 아동의 정

서발달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5세 때 정서조절과 공감은 유의한 상

관을 보였다, 부정성, r=-.542, p<.01, 정서조절, 

r=.561, p<.01. 이 결과는 자신의 정서에 대한 조절 

능력이 높은 아동은 타인 정서에 대해서도 공감을 

잘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5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양

육태도의 5가지 하위 요인들을 예언변인으로 아동

의 정서조절과 공감을 종속변인으로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6에 제시되어있

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과 통제 변인

이 아동의 정서조절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부정

성, F(2, 157)=14.757, p<.01, R2=.158, 애정, 

R
2
=.132, 통제, R

2
=.026, 정서조절, F(2, 157)=16.583, 

p<.01, R2=.174, 애정, R2=.153, 통제, R2=.021.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과 통제 변인이 아동의 

공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F(2, 138)=11.390, 

p<.001, R2=.142, 애정, R2=.115, 통제, R2=.027. 

논  의

정서조절과 공감의 발달은 중요한 사회적 능력

이다. 이 두 가지 사회·정서적 특성의 발달은 사회

적 유능성이나 문제행동 뿐 아니라 도덕성이나 친

사회적 발달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종단적 설

계를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을 예측하는 아

동과 부모의 변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5세 아동의 정서발달을 예측하는 

것은 3세 아동의 언어와 자조행동이었다. 우선 5세 

아동의 정서조절을 예측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3세 때 언어 표현을 잘 하는 아동은 5세에 

정서조절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Kopp(198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opp(1989)에 따르면, 언어는 정서를 보다 효과적

으로 다루고 조절하는 다목적적 수단(vehicle)이다. 

아동은 언어로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들에 대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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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신의 정서의 적절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

고, 정서들을 관리하는 방식들에 대해 듣고 생각하

게 된다. 즉, 언어적으로 매개된 사회적 상호작용

을 통해 아동은 어떤 단어, 행위, 긍정적 혹은 부

정적 정서, 정서적 감정과 표현들이 사회적으로 승

인되거나 금지되는지를 학습하게 된다. 이처럼 언

어는 정서조절을 촉진하거나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종단적 설계는 정서조절과 언

어 간의 관계를 보다 확고하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아동의 정서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정서와 관련된 

언어자극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3세 때 자조행동은 5세 때 공감을 예

측한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흥미로운 결과였

다. 이것은 자율성과 공감 간의 관계(Grühn, 

Rebucal, Diehl, Lumley, & Labouvie-Vief, 2008)

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자조행동의 특징은 자

율성과 독립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

정한 자조행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움 없이 티

셔츠를 입는다’, ‘감시 없이 혼자서 집을 돌아다녀

도 별로 위험하지 않다’, ‘도구를 사용하여 빵에 쨈 

종류를 바른다’와 같이 일상적인 활동을 혼자서 해

내는 것들이었다. 이처럼 환경과 자신을 스스로 통

제하는 행동들을 통해 자율성이 습득된다(Erikson, 

1968). 이런 자율성은 개인적인 안녕감(wellbeing)

에 기여하고, 이런 심리적 안녕감은 공감과 관련이 

있다(Grühn et al., 2008). Grühn 등(2008)은 공감

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이고, 이것은 

상호작용하는 상대에 대해 더 긍정적인 느낌을 갖

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들은 자율성, 주관적인 

심리적 안녕감,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관련성을 제

안하였다. 따라서 어린 아동의 자조행동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이것은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관심을 갖게 만들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실제로 자율성(예, 자조행동)이 높은 

아동이 공감 능력도 높은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발달영역들 간에 관련

성이 확인되지 못한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정서조절 영역 중에서 정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

는 부정성은 3세의 어떤 변인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정서적 변화나 강도와 같은 

정서의 부정성의 변화는 아동의 다른 발달 영역들

과 관련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측

정된 부정성은 Buss와 Plomin(1984)이 기질의 한 

요소로 제안한 정서성(Emotionality)과 상당히 유

사하다. 정서성은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격렬

하게 내는 특성으로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

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기

질은 생물학적인 기반을 둔 성격 특성으로 보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행동상의 개인차이다

(Goldsmith, Buss, & Lemery, 1997). 따라서 아동

의 부정성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격 특성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서적 특성이 환경적 

영향을 받고 있음은 부정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통해 볼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어머니의 무관심, 애정, 및 통제는 아동의 

부정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부정성과 관련

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초기의 정서적 불안정성

은 아동 자신보다 부모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

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정서 구현 연구들과 Kopp 연구(1989)

에 근거하여 아동의 운동발달이 정서조절이나 공

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운동발달과 정서조절 및 공감 간의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정서가가 있는 혹은 정서와 관련

된 신체적 움직임을 대상으로 한 정서 구현에 대

한 연구들(Duckworth et al., 2002; Stepper & 

Strack, 1993; Strack et al., 1988)과 달리,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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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적인 운동발달 정도와 정서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둘 간의 관련성이 덜 긴밀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체적 움직임과 정서 간의 관계는 정서와 관련 

있는 동작이나 자세에만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 또 다른 해석은 모방과 관련이 있다. 타인의 

동작이나 표정을 모방하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자기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사회·정서적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Meltzoff, 2005; Meltzoff & 

Moore, 1989). 모방은 주의나 기억과 같은 인지적 

능력, 자신의 신체를 조절하는 운동능력,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는 흥미와 의도 등 다양한 것을 필

요로 하는 사회적 기술이다. 모방에서 운동능력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듯하다. 최근의 한 연

구에서 자폐아동의 운동능력은 다소 낮은 편이지

만, 모방능력의 결핍이 운동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것은 아님이 확인되었다(Zachor, Ilanit, & Itzchak, 

2009). 따라서 운동능력과 정서 간의 관계는 모방

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아동

이 보이는 운동모방의 발달과 정서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운동능력과 정서 간의 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

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혹은 즉시적

인 경우와 장기적인 경우에 차이를 보였다. 3세 때 

어머니의 무시/무관심이 5세 때 아동의 정서조절

과 공감에 영향을 주는 반면, 5세 때 어머니의 애

정과 통제가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에 영향을 주

었다. 여기서 어머니의 애정과 통제 중에서 애정이 

더 큰 설명 변인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은 심리적 

학대의 형태로서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Cicchetti & Toth, 1995; Shipman & Zeman, 

2001). ‘무관심’의 특징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

로, 아동의 행동에 대해 피드백이 없는 것이다. 이

것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어머니의 따뜻하고 애정 어린 태도는 

자기조절 능력을 촉진한다(Colman, Hardy, Albert, 

Raffaelli, & Crockett, 2006; Thompson, 1994; 

Tronick, 1989). 따뜻하고 반응적인 양육은 아동의 

정서적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하

고 아동이 보이는 단서들에 대해 주목하고 알아채

는 것을 의미한다. 따뜻하다는 것은 양육의 애정이 

높다는 것으로 그리고 반응적이라는 것은 무관심

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장기적

으로는 부정적인 행동(무관심)이 그리고 단기적으

로는 긍정적인 행동(애정)이 아동의 정서발달에 더 

중요한 행동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말

로 하면, 어머니의 긍정적인 태도는 현재 아동의 

정서행동에 영향을 주는 반면, 부정적인 태도는 미

래 아동의 정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Calkins 등(1998)의 연구는 

어머니 행동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차이

에 대해 확인하였다면, 본 연구는 기간에 따라 긍

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의 영향이 다를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

한데, 연령에 따라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3세에 비해 5세 때 부모의 애

정과 통제가 더 중요한 태도일 수 있다. 발달과정

에서 3세는 새로운 기술들의 습득이 권장되는 시

기인 반면, 5세는 책임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시기

이다(Erikson, 1968). 즉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발달

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변했기 때문

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 변

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세와 5세 때 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96 -

머니의 양육태도 간 상관을 추가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유의미하게 상관을 보

였다(애정, r=.364, 적대, r=.348, 무관심, r=.311, 거

부, r=.234, 통제, r=.326).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

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태

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나 반응에서 차이를 반영

하는 듯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발달 간의 관계를 확인하

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반

영할 가능성에 대한 의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 예

를 들면, 3세 때 어머니의 애정과 통제가 중요한 

변인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

에서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발달에서 아동과 부모는 

각각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발달의 시기에 따라 

영향력의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언

제 그리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측정하는가에 따라 

관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일 5세에서만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를 조사했다면, 어머니의 긍정적인 태도만이 

아동의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

는 아동과 부모의 변인과 그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점에서 측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도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아동의 

발달적 특성들이 각 시기에 반복 측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 특성들 간 관련성과 양육태도

와 정서발달 간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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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variables that mothers and children contribute to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empathy in early childhood. A total of 166 mothers and their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Mother's parenting attitude(PARQ) and child's development 

(K-CDI) at age 3, and mother's parenting attitude(PARQ) and child's emotional regulation(ERC) 

and empathy(EQ-C) at age 5 were measured.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attitude had 

different short- or long-term effects on children's emotional development. It was mother's 

indifference at age 3 and mother's warmth and control at age 5 that predicted child's emotional 

regulation and empathy at age 5. Second, child's language ability at age 3 predicted child's 

emotional regulation at age 5, and child's self-help ability at age 3 predicted child's empathy at 

age 5. The study explored the interrelatedness of developmental domains and the effects of 

parenting on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empathy.

Keywords: emotional regulation, empathy, parenting attitude, language, self-help


